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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 론 

암반과 토양에 침착되어있는 238U은 지하수 및

지표수가 암반과 토양을 통과할 때 용해되어 콜로이

드 입자보다 큰 형태로 물과 같이 이동하며, 오염된

지하수 및 지표수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

다. 238U의 경우 화학적 독성과 방사독성을 지니고 있

어 음용수에 높은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다면, 자 핵종

인 라돈에 의해 폐암을 유발 할 수 있으며, 인체에
238U이 직접 유입된 경우 인체 조직 및 장기에 지속적

인 방사선피폭은 물론 신장기능의 저하를 유발 할 수

있다. 세계보건기구(World Health Organization; 이

하 WHO)에서는 238U의 경우, 음용수 섭취량에 따라

일일 15 μg/ℓ 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

며,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(이하 UNSCEAR)는

유럽, 아시아, 아메리카 등 각 지역에서 음용수 중
238U, 232Th, 226Ra, 40K 의 농도를 파악 분석하여 선량

평가를 수행한다. 한국의 경우 발전소 부지 내 핵종

감시를 목적으로 90Sr, 137Cs, 238U, 238Pu 을 분석한 사

례와, 식품류 및 토양에서 Th 분석을 수행한 이력은

있으나 음용수를 분석한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.

이에 본 연구는 한국 내 부산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

를 대상으로 천연방사성핵종인 238U을 분석하고, 이

를 바탕으로 거주민의 음용수 섭취에 따른 흡수선량

을 평가하였다.

 재료 및 방법

음용수시료 채취 및 샘플링 방법

부산광역시를 10개의 격자구조로 나누어 각 지역의

지표수와 지하수채취지점 10곳을 선정하였다. 그 위치

는 그림 1과 같다.

그림 1. 음용수 시료 채취지점

채취된 시료는 ASTM C-1000-05순서를 인용하여

전처리하였다. 이후 ICP-MS을 사용하여 원소농도

측정과 방사능을 측정하였다.

 결과 및 고찰 

1. 부산지역 음용수에 함유된 238U의 방사능 농도

부산지역의 지하수 10곳, 지표수 10곳의 천연방사성

핵종인 238U의 농도는 지하수의 경우 평균 1.70E+00

Bq/ℓ을 지표수의 경우 평균 6.28E-01 Bq/ℓ를 나타

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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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.

표 1. 음용수에 함유된
238

U의 방사능농도[Unit: Bq/ℓ]

Region/

Country

Ground

water

Region/

Country

Surface

water
1 1.71E-01 A 1.99E+00
2 2.20E-01 B 1.82E-01
3 1.01E-01 C 1.99E-01
4 1.20E-01 D 2.46E+00

5 5.20E+00 E 2.71E-01
6 1.61E+00 F 1.69E-01
7 2.80E-01 G 4.40E-01
8 3.24E-01 H 1.88E-01
9 2.69E-01 I 1.61E-01
10 8.69E+00 J 2.16E-01

Means 1.70E+00 Means 6.28E-01

2. 유효선량 평가

일일 2ℓ의 음용수를 급성으로 섭취함을 가정하여

성인의 유효선량을 평가하였다. 이때 238U의 농도는

표 1의 평균 방사능농도를 사용하였다.

표 2. 음용수 일일섭취에 따른 유효선량 평가

Drinking water 238U(Sv/y)

Ground water 5.52E-08

Surface water 2.04E-08

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지하수 섭취를 통한 유효

선량이 5.52E-08 Sv/y로 평가 되었으며, 지표수 섭

취를 통한 유효선량은 2.04E-08 Sv/y로 평가되었다.

 결  론 

음용수 중 천연방사성핵종인 238U의 농도를 파악하고

이를 통한 거주민의 방사선피폭을 평가 하였다. 대상

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시인 부산을 선정하였

다. 또한 음용수는 지하수와 지표수를 대상으로 하여

총 2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

다. 이후 해당지역의 거주민의 유효선량을 평가하였

다. 그 결과 첫째, 238U 농도는 지하수의 경우 평균

1.7 Bq/ℓ를 지표수의 경우 평균 0.628 Bq/ℓ를 나타

냈다.

둘째, 유효선량 평가 결과 지하수를 섭취 했을 때

5.52E-08 Sv/y을 지표수를 섭취 했을 때 6.28E-01

Sv/y로 나타났다.

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대한민국의 부산지역 음

용수의 238U의 농도는 WHO의 15 μg/ℓ의 권고치를

초과하지 않았으며, 유효선량 또한 일반인에 적용된

년간섭취한도 1 mSv를 초과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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